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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수능 원점수 98점, 백분위 100 (상위 0.1%)

-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화법과 작문 만점

-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언어와 매체 만점 (전국 59명)

시간이 모자라다.

여러분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읽는 속도 자체를 빠르게 만들거나,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면 됩니다.

근데 전자는 현실적으로 1년 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쩌라는 거냐.

걱정 마세요, 우리에게는 후자가 있잖아요.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면 됩니다.

본 칼럼은 특별한 내용을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허나 본질적이고 단순한 내용들을 다룰 겁니다.

이번 글에서 다룰 영역은 비문학입니다.

아, 비문학 어렵지요.

솔직히 말해서, 평범한 지능으로는 17문제 다 못 맞힐 수도 있습니다.

정확도가 100%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독서에서 35분 이상을 쓰는 이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비문학에서도 시간을 줄일 수 있느냐...

사실 본질은 똑같습니다.

애초에 잘 읽고 잘 풀면 됩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잘 읽고 잘 푸는 것은 무엇인지 보여드려야겠죠?

바로 시작합니다.



1. 지문의 화제를 중심으로 가볍게 독해하라.

이 문장이 시사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1. 지문의 화제를 중심으로 독해하기.

2. 가볍게 독해하기.

지문의 화제를 잡아야, 지문이 전체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독해하라는 말은, 정보를 기억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뜻이에요.

...?

아니 기억을 해야지 않겠냐고요?

아뇨, 어차피 우리 기억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한 정보도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납득한 정보까지 기억한다?

정상적인 두뇌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돌아와야 해요.

그러면 뭐다?

매체 칼럼 읽으신 분들은 아시죠?

효율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 자체가 아닌 정보의 위치를 기억해야 해요.

이번 비타민 K 지문 어려웠나요?

비타민 K의 응고와 원활한 순환이라는 화제만 잡고 그걸 중심으로 끌고 내려갔다면,

수월하고도 빠르게 읽을 수 있던 지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빠르게 짚어내려오기만 하고, 필요하면 나중에 찾는 거죠.

그리고 찾을 때는, 당연히 기억한 정보의 위치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찾고요.

이렇게 푼다면 우리의 기억력의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2. 이해는 최소한으로, 지문이 시키면 한다.

제가 아는 평가원의 글은, 어떻게 읽어야 할지 신호를 제시해줍니다.

그 시그널에 맞춰서 독해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해해야 한다면 정보를 충분히 줍니다.

이번 이중차분법 지문을 떠올려보세요.

과연 평행추세 가정을 온전히 이해해야만 문제가 풀리던가요?

4문단의 내용을 엄밀하게 뚫었어야만 15번 문제를 풀 수 있었나요?

아니죠,

필요한 부분만 이해하고 납득할 부분은 납득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LEET 언어이해도 같은 방식으로 풀려요.

불친절한 서술은 어쩌면 허상일지도 모릅니다.

애초에 불친절하게 쓴 부분은 이해할 필요도 없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이 '필요하면 설명해주겠지'라는 태도가 수능장에서 빛을 발할 겁니다.

여러분이 헷갈리고 막힐 때 떠오르면서요.

특히 작년 수능 브레턴우즈 지문처럼 배경지식 논란이 있을 때,

우리는 가볍게 무시하고 서술되지 않은 부분이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 평가 절상의 문맥적 추론으로 배경지식 없이 풀 수 있고요.

이 태도는 우리의 독해력의 한계를 보완해줍니다.



3. 구조독해 - 낯선 정보를 익숙함에 배열한다.

생각보다 구조는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글의 내용을 사전적으로 예측하고 배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죠.

뭐...거부감이 들면 안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유용한 방법이니 추천은 합니다.

P-S도 좋고, Q-A도 좋고, 이항대립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구조가 아니라,

구조 속에 넣는 정보입니다.

이는 앞서 말한 정보의 위치를 기억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익숙한 틀 안에 정보의 위치를 넣어두는 거니까요.

지문 전체를 아우르는 거시적인 틀,

그리고 문장 하나를 다루는 미시적인 도식.

이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을 때 시간은 단축되고 정확도는 높아집니다.

-------------------------------------------------------------------------------------------------------

독서는 사실 그 무엇보다도 본인 경험이 중요합니다.

최소한의 틀을 잡았다면, 그 이후에는 양치기가 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틀을 유지하는 양치기겠죠...?

이와 관련해서도 칼럼을 한 편 써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서화였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